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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argets, causes, and expression of anger of 

young children for their anger management. A total 128 participants completed a survey 

developed by the present author. Targets, causes, and expression styles of anger of young 

children were investigated with open-ended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64 children and 

their mothers. As a result, it has been found that the targets of anger of young children, to 

whom the anger is caused and expressed, are five categories; siblings, peers, parents, 

themselves, and environments. The causes of anger of young children can be categorized into 

five dimensions; psychological, bodily, social, physical and verbal dimension. Anger-expression 

styles can b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anger-out, anger-in, and anger-control efforts. 

This results were discussed in anger of young children.

Key words:: anger management of young children, targets of anger, causes of anger, 

expression styles of ange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유아의 분노관리를 위한 분노대상과 원인 및 분노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128

명의 참가자들은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통해 면접에 참가하였다. 이들 128명은 유아와 그의 어머니 각각 

64명으로, 이들에게 유아의 분노대상과 원인 및 분노표현 방식에 대해서 반구조화면접지의 질문과 면접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유아의 분노대상에 대해서 다섯 가지 차원을 검증하였다. 즉, 형제자매, 또래, 부모, 자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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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다. 분노의 원인으로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그리고 언어적인 다섯 가지 차원을 검증하였다. 마

지막으로 분노표현방식으로는 분노표출, 분노억제 그리고 분노조절 세 차원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의 분노대상과 원인 및 분노표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유아의 분노관리, 분노대상, 분노원인, 분노표현방식

Ⅰ. 서론  

인간의 여러 정서 중, 분노(anger)는 기쁨, 슬픔, 공포 등과 함께 인간의 대표정서 중 하나이다

(Ekman, 1992; Kalat & Shiota, 2007). 인간의 여러 정서 중, 분노는 선천적인 것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관련된 정서표현을 한다(Averill, 1982; Ekman, 1992). 특히, 인간발달과정에서 생후 2개월 정도

면 유아에게 분노가 나타난다(Averill, 1982). 이때부터 유아의 분노는 불쾌한 자극이나 신체적 불편감

등으로 인해 분노를 울음이나 찡얼거림 등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분노표현은 유아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Bilodeau, 1992; Ekman, 1972; Lazarus, 1991). 유아의 분노는 분노와

관련한 원인이나 표현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원인과 표현방식 또한 다양해진다. 3, 4세에는 또래

와의 갈등이 주된 분노의 원인이 된다. 5세의 경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분노경험

을 하는 등 유아가 아동으로 성장할수록 보다 사회적 맥락에서 분노를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3∼4세

경이면 유아들은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등의 비교적 단순한 정서의 이해가 가능해지며 정서를 표현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 이해능력 또한 증가한다(Saarni, et. al., 1988; Stein & Trabasso,

1989). 유아는 정서에 대한 이해와 언어발달에 따라 주로 울음의 방식으로 표현하던 분노를 언어로 표

현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여전히 언어적 표현 외에도 울기, 반항, 투덜, 토라지기,

발버둥, 참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유아기의 정서적 특징은 감정표현이 빈번하고 즉각적이다. 그러나 그 정서는 일시적이고 정서상태

의 지속시간이 길지 않다(Bretherton, et. al., 1986). 또한 분노유발자의 의도와 그렇지 않음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는 그 행동이 의도적이지 않을 때에도 분노를 표현하기도 한다. 왜

냐하면 발달적으로 유아는 그 의도를 아직까지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Jung, 2014). 유아는

아동기로 발달하며 분노의 원인에 대한 의도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에 적절한 분노표현방식을 결

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유아는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의 정서표현 규칙을 배우고 외적으로 표출되

는 정서가 실제 내면의 정서와 다를 수 있음도 이해한다. 이렇듯, 연령 및 발달에 따라 분노를 유발하

는 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유아들은 이른 연령부터 실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분노와

그 분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Graham, et. al., 1984; Yang & Na, 2004).

유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기질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Coplan, et. al., 2003; Kristal, 2005; Rothbart & Bates, 1998).

유아의 분노 역시 마찬가지다. 유아의 기질과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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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다른 기질적 특성을 갖고 태어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한다. 기질

은 개인이 어떤 정서를 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경향성과 자기 조절을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Goldsmith & Alansky, 1987; Rothbart & Bates, 1998).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사회적 체계이자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장이다. 부모의 가치관, 반응,

양육행동 등에 의해 가정문화가 형성되고 이러한 가정문화는 유아에게 미시문화로 작용한다(Day &

Parlakian, 2004). 유아는 가정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모델링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분노상

황을 경험하고 분노를 이해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이때 유아는 분노를 경험하고 조절하는데

있어서 가정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 환경을 경험하고 형제관계 속에서 분노를

경험하기도 한다(Abramovitch, 1982; Dnham, 2001; Kitzman, et. al., 2002; Lee & Cho, 2002). 가정

내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노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노감정의 인식 및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게 학습하게 된다.

생의 초기부터 경험한 분노는 특히, 분노관리차원에서 개인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분노와 관

련하여 합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형성한다. 이러한 신념은 이후 자신의 분노 원인을 평가하고,

인지적으로는 분노에 대한 정서를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이해한다. 이는 유아기 사회 및

정서 발달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아기의 정서문제나 행동문제가 발달과정에서 ADHD와 품행장애

를 거쳐 정신병리적 문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Loeber & Farringtion, 1994). 따라서 분노를 다

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서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유아는 자신의 욕구와 감

정 등을 적절히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성인과 달리 언어표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비언어적

이고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미숙한 방식으로 분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울과 같은 내

재화 문제 및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낳을 수 있다(Zemanm, et. al., 2002). 그리고 또래뿐만 아

니라 부모․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적 정서표현에 노출된 아동

은 이후 사회적 부적응을 종종 경험하였다(Click, 1996, Reid, et. al., 2002). 최근에는 또래폭력 및 공

격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문제들이 점점 더 저연령화, 집단화, 난폭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Lahey, et. al., 2003; Jung, 2011), 유아기에 시작되거나 형성된 공격적 성향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유아기부터 분노를 적절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아가 분

노를 포함하여 자신 및 타인의 다양한 정서 원인과 조절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적절한

정서 표현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차원에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Bidwood, et.

al., 2010).

분노는 유아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 전역에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분노관리

및 조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단편적인 예로, 보복운전, 층간

소음으로의 다툼, 불화로 인한 살인 등 심각한 문제가 분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분노

연구와 관련하여 성인 대상으로 한 연구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노조

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 Kim, 2008; Jeon, et. al., 2012).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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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증가하는 반면 분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이 경험하는 분노의 유발원인이나 분노표현방식에 발달적 특성 및

성별, 개인이 처한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노에 관

한 기초 연구가 부족하다(Chae, 2004). 분노에 대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도구

의 개발이나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의 적용 등과 같은 응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인식하며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발달하는 유아기 때부터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

고 적응적 기능의 측면을 표현하도록 위기관리 차원에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

다도 유아의 발달적 특성 및 성별, 그리고 이들이 처한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경험하는 분노의 유발

원인과 분노표현방식 등과 관련하여 분노의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겠다. 이를 위해서 유아와 그들의 모(母)를 대상으로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를 경

험하게 되는 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유아들의 분노 특성

에 대해 분석하겠다.

이에 유아의 분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들의 분노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2. 유아들이 경험하는 분노 유발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3. 유아들의 분노표현방식은 어떠한지 알아볼 것이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4, 5세 유아들의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유아들의 분노를 다루기 위해서는 유아만의 독특한 분노유발원인과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다양한 측면

에서 알아보는 것이 우선적이다.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 형제유무 등 유아가 처해 있는 상이한 환경에

따라 유아의 분노대상 및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이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변수에 따른 유아의 분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대상’은 분노를 유발하거나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으로, ‘분노유발원인’은 분노를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이유로, ‘분노표현방식’은 분노를 경험했을 때 직․간접적 표현 및 억제, 조절 및

통제 등 다양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 1개원과 사립 유치원 1개원, 경기도에 위치한 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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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각 1개원씩 총 3개원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4, 5세 유아와 모가 함께 연구에 참

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W구립 어린이집과 C사립 유치원, 그리고 경기도

의 Y구립 어린이집에서 각각 유아 30명, 12명, 22명과 그들의 모가 응답하였다.

연구 대상 유아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 4세는 34명(53.1%), 5세는 30명(39.1%)이었다. 성별로는

남아 35명(54.7%)과 여아 29명(45.3%)이었다. 연령과 성별 비율로 살펴보면, 4세 남아 19명(29.7%), 4

세 여아 15명(23.4%), 5세 남아 16명(25%), 5세 여아 14명(21%)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전체

유아 중 형제가 없는 외동아는 10명(15.6%)이었고, 형제가 있는 아동은 54명(84.4%)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의 모 연령대는 24-29세가 1명(1.6%), 30-34세가 19명(29.7%), 35-39세가 35명

(54.7%), 40세 이상이 9명(14.1%)이었다. 학력에 따라 살펴보면, 고졸 이하 17명(26.6%), 전문대학졸업

16명(25.0%), 4년제 대학졸업 25명(39.1%), 대학원 이상이 6명(9.4%)이었다. 이들의 취업형태는 전업주

부가 41명(64.1%), 시간제 취업이 15명(23.4%), 전일제 취업이 8명(12.5%)이었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없었으며, 200-299만원이 20명(31.3%), 300-399만원이 17명(26.3%), 400-499만

원이 12명(18.8%), 500만원 이상이 15명(23.4%)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진이 개발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평소 유아들이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대상과

분노유발원인과 표현방식을 질문하였다1). 유아의 경우, 연구자가 1 : 1 면접을 통해 질문하고 유아의

응답내용을 기록하였다. 모의 경우, 유아와 동일한 내용을 묻는 개방형 질문지에 직접 응답내용을 기

술하도록 하였다. 모에게는 보다 다양한 응답을 위해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최소한 5개 이상씩 기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유아의 경우, 더 이상 생각이 안 난다고 할 때까지 응답을 자연스럽게 유도

하였다.

3. 연구절차

2013년 6월 한 달간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질문에서 나오는 ‘화가 난

다’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면접과 본 질문지가 유아의 분노 특성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인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유아의 분노 특성을 알

기 위한 조사에서 유아와 모를 모두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예

비연구에서는 4세 유아 2명과 5세 유아 1명, 그리고 그들의 모가 참여하였다. 면접에 앞서 면접의 목

적과 특성을 설명하였고 모로부터 모와 유아, 둘 모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예비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2013년 7월∼8월에 걸쳐서 두 달간 서울과 경

1) 유아용 질문의 예 : ○○는 가끔 짜증이나 화가 날 때가 있나요? 어떤 때 그렇게 짜증이나 화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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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총 64쌍의 유아와 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기관을 통해 학부모용 질문지를 가정으로 발송하였고 질문지와 함

께 발송된 안내문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특성을 설명하였다. 모에게는 모와 유아, 둘 모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응답한 부모용 질문지를 다시 기관으로 회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질문지에 응답한 모의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1 : 1 면접을 실시하였다. 유아와 모로부터 유아

의 분노대상, 분노유발원인과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분노대상에 대한 응답 428

개(모응답 : 254개, 유아응답 : 234개), 분노유발원인에 대한 응답 492개(모응답 : 256개, 유아응답 :

236개),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응답 481개(모응답 : 255개, 유아응답 : 226개)를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본 연구진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적으로 아동 면접내용과 모가 질문지를 통해 응답

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유아의 분노대상과 분노유발원인, 분노표현방식에 대해 중복되는 내용을 동일

한 반응들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두 번째로 유사한 항목들로 범주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항목과

범주를 대표하는 이름을 명명하였다. 각각의 응답들은 항목과 범주는 그에 맞게 상징하는 숫자로 재

입력하였다(Koo & Kim, 2006; Park, et. al., 2012; Park & Jung, 2010). 이렇게 입력된 숫자를 기초로

유아와 모의 응답을 빈도분석하였다. 그리고 집단을 나누어 세부적인 빈도분석 또한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분노대상, 분노유발원인, 분노표현방식 각각에 대해 64명의 유아와 그들의 모가 응답한 내용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기록한 후 중복되는 내용을 최소화하여 정리하였다. 수집된 자료

를 같은 내용끼리 정리하여 범주화한 결과 ‘분노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또래, 자기 자신, 환경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분노유발원인’은 크게 심리적 원인, 신체적 원인, 사회적 원인, 물리적 원인,

언어적 원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졌다. 마지막으로 ‘분노표현방식’은 외적 표출, 내적 억제, 분

노조절 시도의 세 가지 범주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각각의 범주 및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노대상

유아가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또래, 자기 자신 및 환경의 5가지로 범주

화하였다. 유아가 화를 내는 대상이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로,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형제자매’로, 또래

인 경우에는 ‘또래’로 범주를 명명하였다. 또 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만이나 신체적·생리적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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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할 경우 분노대상 범주를 ‘자기 자신’으로 명명하였고, 기타 주변

환경(예: 소음, 비좁은 공간 등)으로 인해 짜증이나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한 경우를 ‘환경’이라고 명명

하였다.

유아의 분노대상을 빈도와 백분율로 알아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유아가 분노를 느끼

거나 표현하는 대상으로는 부모가 4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은 형제자매(26.2%),

또래(13.7%)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rgets of young children’s anger

N(%)

Parent Sibling Peer Self Environment Total

221(45.3) 128(26.2) 67(13.7) 50(10.2) 22(4.5) 488(100.0)

세부적으로 응답자,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라 분노대상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응답자에 따라 살펴보면, 모는 유아들의 분노대상에 대해 부모-형제

자매-자기 자신-또래-환경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유아들은 자신의 분노대상에 대해 부모-형제자매-

또래-자기 자신-환경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형제자매-또래-

자기 자신-환경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남아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를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여아보다 높았다. 환경을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역시 여아보다 높았다. 또 연령별로 살

펴보았을 때 4세와 5세 유아들은 모두 부모-형제자매-또래-자기 자신-환경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5

세의 경우, 4세에 비해 부모가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형제유무에 따라

서는 외동아의 경우, 친형제자매가 없는 대신 상대적으로 또래가 분노대상이었다. 형제아의 경우, 또

래보다는 형제자매가 분노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Table 2> Target of young children’s anger: Participant, sex, age, sibling>

N(%)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Parent 120(47.2) 101(43.2) 126(49.6) 95(40.6) 99(39.3) 122(51.7) 28(49.5) 193(45.2)

Sibling 50(19.7) 78(33.3) 62(24.4) 66(28.2) 80(31.7) 48(20.3) 5( 8.2) 123(28.8)

Peer 26(10.2) 41(17.5) 29(11.4) 38(16.2) 38(15.1) 29(12.3) 16(26.2) 51(11.9)

Self 39(15.4) 11( 4.7) 22( 8.7) 28(12.0) 24( 9.5) 26(11.0) 8(13.1) 42( 9.8)

Environm

ent
19( 7.5) 3( 1.3) 15( 5.9) 7( 3.0) 11( 4.4) 11( 4.7) 4( 6.6) 18( 4.2)

Total 254(100.0) 234(100.0) 254(100.0) 234(100.0) 252(100.0) 236(100.0) 61(100.0) 42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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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nalysis of targets of anger

2. 분노유발원인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은 크게 심리적 원인, 신체적 요인, 사회적 원인, 물리적 원인, 언어적 원인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Table 3>과 같이 분노유발원인의 범주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심리적 요인(49.1%)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신체적 요인(13.9%), 사회적 요인(13.7%), 물리적

요인(11.6%), 언어적 요인(4.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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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aus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Psychological Bodily Social Physical Verbal Total

259(49.1) 73(13.9) 72(13.7) 61(11.6) 23(4.4) 488(100.0)

세부적으로 응답자,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Figure 2>에 제시

하였다. 응답자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와 유아, 둘 모두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심리적 원인-신

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는 유아들의 분노유발

원인에 대해 심리적, 신체적 원인으로 인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유아응답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유아들은 사회적 원인을 분노유발원인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세의 경

우 심리적 원인-사회적 원인-신체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5세의 경우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형제유무에

따라서는 외동아의 경우 심리적 원인-신체적 원인-사회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형제아의 경우는 심리적 원인-사회적 원인-신체적 원인-물리적 원인-언어적 원인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4> Causes of young children’s anger: Participant, sex, age, sibling>

N(%)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Psycholo

gical
146(57.5) 113(48.3) 128(50.8) 131(55.5) 238(50.8) 131(55.5) 31(50.8) 228(53.4)

bodily 40(15.7) 33(14.1) 37(14.7) 36(15.3) 37(14.7) 36(15.3) 13(21.3) 60(14.1)

social 32(12.6) 40(17.1) 44(17.5) 28(11.9) 44(17.5) 28(11.9) 9(14.8) 63(14.8)

Physical 30(11.8) 31(13.2) 35(13.9) 26(11.0) 35(13.9) 26(11.0) 7(11.5) 54(12.6)

Verbal 6( 2.4) 17( 7.2) 8( 3.2) 15( 6.4) 8( 3.2) 15( 6.4) 1( 1.6) 22( 5.2)

Total 254(100.0) 234(100.0) 252(100.0) 236(100.0) 252(100.0) 236(100.0) 61(100.0) 42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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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alysis of causes of anger

심리적 원인에는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좌절감을 경험할 때, 타인에 의해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할 때, 행동을 저지당할 때, 하기 싫은 일

을 해야 할 때,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

거나, 차별이나 무시, 억울한 경우나 부당한 느낌을 갖는 경우 등의 분노유발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적 원인은 수면이나 식사, 씻기 등과 관련하여 신체적 불편감의 경우,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공

격, 체벌 등의 분노유발원인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원인에는 상대방의 과행동이나 싸움, 따돌림, 약속

위반, 의견충돌, 규칙위반, 양보를 강요당하는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물리적 원인은 주로 장난감이나

개인의 소유물과 관련하여 뺏고 뺏기는 상황, 장난감이나 소유물이 망가지는 상황 등이며,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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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원인에는 어른들의 꾸중이나 반복되는 잔소리, 친구나 형제의 놀림 등의 분노유발원인들로 구

성되었다. 각 원인별 유아 및 부모의 응답내용 및 성별, 연령, 형제자매 유무로 세부적인 분석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Subtypes of caus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Total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Psychological

  Desire frustration 88(18.0) 56(22.0) 32(13.7) 57(22.4) 31(13.2) 41(16.3) 47(19.9) 13(21.3) 75(17.6)

  Discrimination 47( 9.6) 23( 9.1) 24(10.3) 17( 6.7) 30(12.8) 25( 9.9) 22( 9.3) 1( 1.6) 46(10.8)

  Academic stress 27( 5.5) 16( 6.3) 11( 4.7) 19( 7.5) 8( 3.4) 10( 4.0) 17( 7.2) 3( 4.9) 24( 5.6)

  Unfairness 26( 5.3) 11( 4.3) 15( 6.4) 13( 5.1) 13( 5.6) 16( 6.3) 10( 4.2) 2( 3.3) 24( 5.6)

  Discouraged 25( 5.1) 14( 5.5) 11( 4.7) 16( 6.3) 9( 3.8) 12( 4.8) 13( 5.5) 5( 8.2) 20( 4.7)

  Disregard 21( 4.3) 17( 6.7) 4( 1.7) 8( 3.1) 13( 5.6) 11( 4.4) 10( 4.2) 5( 8.2) 16( 3.7)

  Disturb 11( 2.3) 2( 0.8) 9( 3.8) 5( 2.0) 6( 2.6) 7( 2.8) 4( 1.7) 0( 0.0) 11( 2.6)

  Laking in patience 5( 1.0) 4( 1.6) 1( 0.4) 5( 2.0) 0( 0.0) 1( 0.4) 4( 1.7) 1( 1.6) 4( 0.9)

  etc 9( 1.8) 3( 1.2) 6( 2.6) 4( 1.6) 5( 2.1) 5( 2.0) 4( 1.7) 1( 1.6) 8( 1.9)

Bodily

  Physical aggression 22( 4.5) 2( 0.4) 20( 4.1) 12( 4.7) 10( 4.3) 13( 5.2) 9( 3.8) 3( 4.9) 19( 4.4)

  Sleeping 19( 3.9) 17( 6.7) 2( 0.9) 8( 3.1) 11( 4.7) 11( 4.4) 8( 3.4) 3( 4.9) 16( 3.7)

  Eating 16( 3.3) 12( 4.7) 4( 1.7) 9( 3.5) 7( 3.0) 6( 2.4) 10( 4.2) 4( 6.6) 12( 2.8)

  Show 7( 1.4) 5( 2.0) 2( 0.9) 1( 0.4) 6( 2.6) 3( 1.2) 4( 1.7) 1( 1.6) 6( 1.4)

  Physical discomforts 5( 1.0) 4( 1.6) 1( 0.4) 2( 0.8) 3( 1.3) 2( 0.8) 3( 1.3) 0( 0.0) 5( 1.2)

  Physical punishment 4( 0.8) 0( 0.0) 4( 0.8) 3( 1.2) 1( 0.4) 2( 0.8) 2( 0.8) 2( 3.3) 2( 0.5)

Social

  Hyperactivity 17( 3.5) 4( 1.6) 13( 5.6) 10( 3.9) 7( 3.0) 8( 3.2) 9( 3.8) 2( 3.3) 15( 3.5)

  Fight 16( 3.3) 8( 3.1) 8( 3.4) 4( 1.6) 12( 5.1) 12( 4.8) 4( 1.7) 2( 3.3) 14( 3.3)

  Ostracism 15( 3.1) 4( 1.6) 11( 4.7) 6( 1.2) 9( 1.8) 11( 2.3) 10( 2.0) 1( 1.6) 14( 3.3)
  Violation of 

regulations
15( 3.1) 7( 2.8) 8( 3.4) 10( 3.9) 5( 2.1) 8( 3.2) 7( 3.0) 3( 4.9) 12( 2.8)

  Conflicts of opinion 5( 1.0) 5( 2.0) 0( 0.0) 2( 0.8) 83( 1.3) 2( 0.8) 3( 1.3) 0( 0.0) 5( 1.2)

  Demand concession 4( 0.8) 4( 1.6) 0( 0.0) 3( 1.2) 1( 0.4) 3( 1.2) 1( 0.4) 1( 1.6) 3( 0.7)

Physical

  Toy 61(12.5) 30(11.8) 31(13.2) 30(11.8) 31(13.2) 35(13.9) 26(11.0) 7(11.5) 54(12.6)

Verbal

  Scolding 13( 2.7) 4( 1.6) 9( 3.8) 4( 1.6) 9( 3.8) 5( 2.0) 8( 3.4) 1( 1.6) 12( 2.8)

  Taunt 10( 2.0) 2( 0.8) 8( 3.4) 6( 2.4) 4( 1.7) 3( 1.2) 7( 3.0) 0( 0.0) 10( 2.3)

Total 488(100.0) 254(100.0) 234(100.0) 254(100.0) 234(100.0) 252(100.0) 236(100.0) 61(100.0) 427(100.0)

3. 분노표현방식

유아들의 분노표현방식은 크게 외적 표출, 내적 억제, 분노조절 시도의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Table 6>과 같이 먼저 분노표현방식을 범주별로 빈도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외적표출(66.1%)이

가장 많았다. 다음이 분노조절시도(20.0%), 마지막으로 내적 억제(1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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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xpression styl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Anger-out Anger-control Anger-in Total

318(66.1) 96(20.0) 67(13.9) 481(100.0)

이를 다시 응답자, 성별, 연령, 형제유무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Figure 3>에 제시하

였다. 먼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모와 유아, 둘 모두 유아들의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외적 표출-분노

조절 시도-내적 억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모는 유아들에 비해 유아들이 분노를 외적으로 표

출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반면 유아들은 모에 비해 분노 상황에서 분노조절을 시

도하거나 내적으로 억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대해 외적 표출-분노조절시도-내적 억제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4세

의 경우 외적 표출-분노조절시도-내적 억제 순이었고, 5세의 경우는 외적 표출-내적 억제-분노조절

시도였다. 비율로 살펴보았을 때 4세와 5세 모두 외적 표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4세가 5세에 비해 분노조절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고, 5세는 4세에 비해 내적 억제

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유무에서는 외적 표출-분노조절시도-내적 억제 순으로 응답하

였다.

<Table 7> Expression styles of young children’s anger: Participant, sex, age, sibling

N(%)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Anger-out 194(76.1) 124(54.9) 170(68.3) 148(63.8) 159(64.4) 159(67.9) 44(74.6) 274(64.9)

Anger-contr

ol
37(14.5) 59(26.1) 49(19.7) 47(20.3) 60(24.3) 36(15.4) 8(13.6) 88(20.9)

Anger-in 24( 9.4) 43(19.0) 30(12.0) 37(15.9) 28(11.3) 39(16.7) 7(11.9) 60(14.2)

Total 255(100.0) 226(100.0) 249(100.0) 232(100.0) 247(100.0) 234(100.0) 59(100.0) 42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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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nalysis of Expression styles of anger

외적 표현에는 울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기, 자

신의 욕구를 관철하기 위해 조르기 등의 언어적 대응으로 표출된 경우, 상대를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으로 대응한 경우, 딴청을 부리거나 삐딱하거나 불만스러운 태도 등으로 비언어적으로 표

현하는 경우, 만만한 대상이나 물건 등 다른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경우, 위축되어 가만히 있는 경우,

분노를 유발한 대상과 같이 안 놀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등 사회적 대응을 하는 경우, 징

징거리며 떼를 쓰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조절시도에는 말로 해결을 시도한 경우, 엄마나 어른

들에게 이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곳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이완하고자 하는 경우로 구성

되어 있다. 내적 억제에는 참는 경우, 다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혼자 있는 등 분노 상황으로부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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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는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원인별 유아 및 부모의 응답내용 및 성별, 연령, 형제자매 유무로

세부적인 분석을 <Table 8>에 제시하였다.

<Table 8> Subtypes of Expression styles of young children’s anger

N(%)

Total

Participant  Sex Age Sibling

Mother
Young 

children
Men Women 4th 5th

Only 

children

Sibling 

children

Anger-out

Crying 95(19.8) 65(25.5) 30(13.3) 53(21.3) 42(18.1) 53(21.5) 42(17.9) 14(23.7) 81(19.2)

Verbal 60(12.5) 38(14.9) 22( 9.7) 20( 8.0) 40(17.2) 34(13.8) 26(11.1) 8(13.6) 52(12.3)

Bodily 48(10.0) 19( 7.5) 29(12.8) 31(12.4) 17( 7.3) 24( 9.7) 24(10.3) 4( 6.8) 44(10.4)

Non-verbal 31( 6.4) 22( 8.6) 9( 4.0) 18( 7.2) 13( 5.6) 13( 5.3) 18( 7.7) 7(11.9) 24( 5.7)

Pester 26( 5.4) 15( 5.9) 11( 4.9) 17( 6.8) 9( 3.9) 12( 4.9) 14( 6.0) 2( 3.4) 24( 5.7)

Vent one’s anger 23( 4.8) 13( 5.1) 10( 4.4) 17( 6.8) 6( 2.6) 8( 3.2) 15( 6.4) 4( 6.8) 14( 3.3)

Reject 18( 3.7) 16( 6.3) 2( 0.9) 7( 2.8) 11( 4.7) 9( 3.6) 9( 3.8) 4( 6.8) 14( 3.3)

Social 10( 2.1) 1( 0.4) 1( 0.4) 1( 0.4) 9( 3.9) 4( 1.6) 6( 2.6) 1( 1.7) 9( 2.1)

Ask for the 

impossible
9( 1.9) 7( 2.7) 2( 0.9) 7( 2.8) 2( 0.9) 4( 1.6) 5( 2.1) 0( 0.0) 9( 2.1)

Anger-control

Solve in words 51(10.6) 16( 6.3) 35(15.5) 23( 9.2) 28(12.1) 32(13.0) 19( 8.1) 6(10.2) 45(10.7)

Asking help 37( 7.7) 16( 6.3) 21( 9.3) 17( 7.6) 18( 7.8) 22( 8.9) 15( 6.4) 2( 3.4) 35( 8.3)

Switch of concern 6( 1.2) 3( 1.2) 3( 1.3) 6( 2.4) 0( 0.0) 4( 1.6) 2( 0.9) 0( 0.0) 6( 1.4)

Anger-in

Suppress 39( 8.1) 10( 3.9) 29(12.8) 18( 7.2) 21( 9.1) 16( 6.5) 23( 9.8) 3( 5.1) 36( 8.5)

Shrinking 15( 3.1) 4( 1.6) 11( 4.9) 6( 2.4) 9( 3.9) 6( 2.4) 9( 3.8) 2( 3.4) 13( 3.1)

Avoid 13( 2.7) 10( 3.9) 3( 1.3) 6( 2.4) 7( 3.0) 6( 2.4) 7( 3.0) 2( 3.4) 11( 2.6)

Total 481(100.0) 255(100.0) 226(100.0) 249(100.0) 232(100.0) 247(100.0) 234(100.0) 59(100.0) 422(100.0)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와 그들의 모를 대상으로 유아의 분노관리를 위한 분노대상 및 분노유발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

유아가 주로 분노를 느끼고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 형제자매, 또래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유아에게 있어 자신의 분노를 많이 유발하고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은 부모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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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부모로부터 양육과 관련된 기

본생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시 및 훈육을 받게 되는 가운데 자신의 욕구와 대치되는 부분에서 크고

작은 분노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부모자녀관계에서 비롯된 상호관계가 유아의 분노조

절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사료되고 부모가 적절하고 건강한 양육행동을 해야 함을 지지

한다(Day & Parlakian, 2004; Jung, 2014).

유아의 분노대상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 모는 유아가 자기 자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나 생

리적․신체적 불편감 등으로 짜증을 내는 경우 유아가 짜증이나 화를 낸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경우 모는 유아가 분노를 표현하는 대상이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반면 유아는 자신이

졸리거나 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깰 때, 씻을 때, 피곤할 때 등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리

적․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해 짜증을 내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분노 상황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유아

는 이 상황을 분노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잠

투정이나 양육의 맥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유아들의 짜증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아들의 분노대상에는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 Berkowitz(1990)는 그의 연구를

통해 찬물에 몸을 담그거나 더운 날씨에 노출되는 것, 역겨운 냄새, 소음 등 불쾌한 자극 자체가 분노

와 공격성을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놀이공간이 비좁

아 친구들과 부딪치는 상황이나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등 환경적인 요인도 분노 유발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와 그들의 모는 분노 유발원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가령,

모는 수면이나 식사 등 생리적 규칙성과 관련된 범주들이 유아의 분노 유발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양육 상황에서 유아는 자신이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지

만, 모는 생리적으로 규칙적이지 않은 유아의 잠투정, 편식, 씻기 등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과 관련하

여 투정이나 짜증 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목욕하기나 옷

입기에서와 같이 양육과 관련된 요인도 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Yang &

Na, 2004). 즉, 모의 부정적 반응은 같은 상황을 분노로 인식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오히려 모의 부정

적인 반응으로 인해 분노가 유발되는 악순환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유아가 성차와

무관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장난감이나 소유물과 관련된 물리적 요인이었다. Fabes &

Eisenberg(1992)는 유아들이 화를 내는 원인에 대해 ‘욕구불만’, ‘자료다툼’, ‘신체적․언어적 공격’, ‘놀

이거부’, ‘행동저지’ 등으로 분류하고, 이 중 화를 내는 원인으로는 ‘자료다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

장 많다고 하였다. Hurlock(1978)도 유아들의 경우 자신의 소유물을 침해하거나 놀이를 방해했을 경

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난감이나 물건이 움직이지 않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화를 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 ‘장난감과 소유물’로 인한 분노유발원인의 빈도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

하였다. 유아의 분노유발원인에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가 포함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나친 경쟁문

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유아들은 취학 전부터 매우 일찍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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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위해 학습지나 다양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업과 관련하여 공부 스트레

스는 어린 유아에게 놀고자 하는 욕구의 좌절, 자신의 능력보다 어려운 것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좌

절감, 공부하기 위해 원하는 일을 할 시간이 축소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 등을 야기하였고 유아의 분

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분노감이 외적으로 표출되거나 내적으로 억제될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분노유발원인은 분노대상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분노대상이 부모인 경우, 욕구좌절이나 차별, 하던 일 중단 등이 분노 유발의 주원인

이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상황들이고 특히, 형제자매가 있는 경

우는 더 그렇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분노대상인 경우에는 장난감이나 소유물 다툼이나 신체적 공격이

주요 분노유발원인이었다(Abramovitch, 1982; Dnham, 2001). 이는 형제자매 사이의 장난감 다툼이 일

어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신체적 공격상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유아의 분노대상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또래가 분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장난감이나 소유물과 관련하여 분노가 유발되지만

그 외에도 싸움이나 따돌림 등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좌절감이나 수면과 관련하여 유아들은 빈번하게 분노를 경험

하였다.

셋째, 유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유아와 그들 모의 지각에 차이가 있음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다. 모의 경우, 유아가 울음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화가 나면 엄마를 때리고 조르고 떼쓰

고 소리 지르는 등의 외적 표출을 많이 한다고 응답한 반면, 유아는 자신들이 말로 해결하려는 등 분

노조절을 시도하거나 분노표현을 억제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앞서 논의한 분노 대상

이나 분노 유발원인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모-자녀 관계에서 같은 상황에 대해 모가 지각

하는 양상과 자녀가 지각하는 양상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로 어떻게 지각하느냐는 상호작용의

맥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분노 상황에서 부모들은 유아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강

하게 표출한다고 인지함으로써 양육 과정에서 유아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이는 양육 스트레스

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자기가 스스로 분노표현을 억제하거나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유아는 유아대

로 모의 부정적인 피드백에 억울함을 느끼고 이것이 다시 분노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유아의 분노 표현방식에 있어 연령차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 5세에 비해 4세가 언어

를 통한 의사소통시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상호작용 맥락에서 갈

등이 생겼을 때 공격적 대응이 효과적이었던 경험들이 축적되면 이후에도 계속 공격적 대응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빈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Kim, 2004; Lee, 2010). 따라서 분노를 적절하게 조절하

고 해소하는 방법과 분노를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을 유아기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분노 표현방식에 있어 성별의 차이도 있음을 지지하였다(Deffenbacher &

Swaim, 1999). 본 연구에서도 남아는 신체적 대응, 조르기, 다른 대상에 화풀이 등의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아는 언어적 대응이나 말로 해결시도, 사회적 대응 등의 표현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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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유아와 그들의 모, 둘 모두 분노 표현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한다고 응답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모는 유아에 비해 유아의 분노 상황에서 울음 등의 직접 표출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유아의 경우 모의 응답에 비해 자신들이 분노 상황에서

분노조절을 시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노와 관련된 상황에서 모와 유아의 인식

측면에서 모는 유아의 울음과 같은 분노의 직접 표출 방식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유아의

경우, 자신들이 분노관리 차원에서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유

아와 모의 서로 다른 인식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양육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분노에 대한 질적 연구 중, 담화적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축약적이고 빈도와 백분율로 표현한 수치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빈도와 백분

율은 연구참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인식하고 있는 유아의 분노와 관련하여 분노관리를 위한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분노의 대상과 그 원인 및 표현방식의 일

련의 인과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련의 인과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본 연구는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유아의 분노의 대상이 누구이고 원인이 무엇이며 표현방식이 어

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노대상과 분노원인 및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내

용분석으로 그러한 인과과정을 유추해볼 수 있으므로 유아의 분노관리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

다. 추구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유아의 분노 및 분노관리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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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 중앙대학교에서 심리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나사렛대학교 심리재활학과에 재직 중이다. 주

요 연구분야로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사회 및 문화심리, 발달심리, 진로탐색 등이 있다(jspark@kor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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